
“명랑한 색채의 향연, 유토피아 속 생명체들”
GIST 오룡아트홀, 김해성 작가 초대전 ‘꽃친구들’ 열어
- GIST 오룡아트홀, 2024년도 제5회 초대전 열어… 11월 1일(금)까지 약 두 달간 

자연의 생명력을 전하는 김해성 작가의 작품 50여 점 전시

- “자연 속 생명의 조화로움과 내면의 동심 느껴는 시간 될 것”… GIST 오룡아트홀, 
‘열린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지역사회 소통 및 관람 편의 위해 토요일에도 개방

▲ 2024 오룡아트홀 제5회 전시 ‘꽃친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오룡아트홀 전경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조형적 탐구를 끊임없이 시도해 온 김해성 작가 초대

전 ‘꽃친구들’이 9월 9일(월)부터 11월 1일(금)까지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

철)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올해 오룡아트홀에서 열리는 다섯 번째 초대전으로, 김해성 작가가 

꿈꾸는 사랑과 행복, 평화와 환희가 가득한 이상향을 특유의 환상적이며 리듬감이 

느껴지는 화풍으로 구현한 5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 2024 오룡아트홀 제5회 전시 ‘꽃친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오룡아트홀 1층 로비



김해성 작가가 구현한 이상향에는 동물과 꽃, 식물과 어우러진 사람들이 등장한다. 

특히 초대전의 주제를 나타내는 꽃으로 치장한 소녀들은 밝은 미소로 전시장을 찾

은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김해성 작가의 작품 안에서 꽃을 비롯하여 새, 나비, 달, 별 

등 자연과 천진난만한 어린이, 꿈 많은 소년 소녀는 모두 친구이며 서로 화합하는 

존재이다.

이런 작품을 통해 관람객들은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느끼는 한편, 김해성 작

가가 꿈꾸는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향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김해성 작가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함께 공존하며 노래하는 낙원같은 지구를 꿈

꾸며 작업을 진행했다”며 “전시회를 찾아주시는 분들 또한 생명이 조화를 이루는 

세계를 담은 그림을 통해 행복하고 평화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과 동 대학원 미술학과를 졸업한 김 작가는 대한민국미술대전 운

영위원 및 심사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한국미술협

회, 선과 색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33회 개인전 개최와 650여 회 단체전에 참여했다.

지역 중진작가로서 그동안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주제를 담은 작품을 선보여 왔

다. 또한 최근 드로잉 위에 디지털 이미지를 덧씌우는 디지털 회화라는 새로운 작업 

방식을 시도해, 디지털 회화라는 새로운 예술 영역을 선보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오룡아트홀 디렉터를 맡고 있는 최순임 작가는 “김해성 작가의 작품 속 세상은 밝고 

경쾌하다”고 소개하며 “김해성 작가 특유의 작품 속 환상성과 리듬감을 통해 자연 속 

생명의 조화로움과 내면에 자리한 동심을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오룡아트홀은‘열린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그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7월부터 

토요일에도 개방하고 있다. 오는 11월 1일까지 GIST 오룡아트홀에서 열리는 ‘꽃친

구들’ 전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

지 관심 있는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전시 문의/ T.062-715-2628)  

‘나는 나의 그림을 통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랑과 행복, 평화와 환희의 감정

을 부추기는 이상향을 구현하고 있으며, 등장하는 소재 및 대상은 시각적인 아름

다움 및 즐거움을 준다. 단지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하며 평화스러운 감정

에 젖어 들도록 한다. 아름다움의 대명사인 꽃을 비롯하여 새, 나비, 달, 별, 구름 

등 자연적인 소재들과 천진난만한 어린이와 꿈 많은 소년 소녀가 그 주인공들이기

에 그렇다...(중략)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며 조화를 이루는 관계로서의 자연미, 그리

고 그 상징적인 소재들이야말로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 작가 노트 중



▲ 2024 오룡아트홀 제5회 전시 ‘꽃친구들’ 포스터


